
이른추석, 선물세트사전예약판매트렌드변화

생활용품세트 418.2% 껑충…사과 육포도강세

예년보다이른추석의영향으로선물세

트예약판매추세에도변화가나타난것으

로조사됐다.

18일이마트가추석선물세트사전예

약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매출동향을분석한결과지난

해같은기간(8월7∼28일)과비교해매

출이26.9%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른추석으로인해사전예약시기가바

캉스시즌과겹쳤는데도일찍부터추석선

물세트를준비하는소비자가증가하는추

세라고이마트는설명했다.

올해 사전 예약판매의 가장 큰 특징은

냉장한우선물세트가강세를보이고있다

는것이다.

냉장한우선물세트매출은지난해추석

보다 27%증가한반면냉동한우선물세

트는지난해보다10%가량매출이감소했

다.

예년보다 더운추석 이예상되기때문

에선물세트를구매하는소비자들이장시

간조리기구앞에있어야하는찜용냉동

한우 세트보다 단시간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구이용 냉장 한우 세트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이마트는분석했다.

냉동 한우 선물세트는 주로 찜용이 많

고, 냉장 한우 세트는 주로 구이용이 많

다.

과일선물세트의경우,이른추석과6∼

8월일조량부족등의영향으로대과(大

果)물량이예년에비해적은배는15%가

량매출이감소했다.

반면사과는기존산지인영주,안동이

외에무주,장수,거창등신규산지를개

발한덕에대과물량부족등의우려에도

불구하고매출이 31.8%증가했다.

이밖에육포세트는건조간식에대한

선호도가높아지면서매출이 179.5% 급

증했고,더운날씨에보관이까다로운멸

치세트는9%가량줄었다.

냉장이나냉동이아닌상온보관시선

도관리가까다로운멸치의특성이매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마트는 전했

다.

한동안인기가주춤했던와인선물세트

는최근인기가다시상승하면서올해사

전예약에서 매출이 39.7% 신장했고, 비

교적가격이저렴한생활용품선물세트는

매출이418.2%나껑충뛰었다.

한편지금까지이마트의사전예약추석

선물세트매출을가격대별로분석해보면,

5만원이하부담없는가격대의선물세트

매출이 30.1%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만∼2만원대실속세트는지난해추석

보다 88.5% 증가한 반면 4만∼5만원대

세트는 166.4%나급증했다.

5만∼10만원대는 9%, 10만원 이상은

3%늘어상대적으로증가폭이작았다.

이마트관계자는 올해추석은아직더

운시기여서선물세트판매트렌드에도적

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특

히인기가높은냉장한우선물세트와과

일선물세트를충분히준비하고더운날씨

속배송에도만전을기할것 이라고말했

다. /길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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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간아파트3.3㎡분양가 1,200만원대
102㎡초과 3.3㎡분양가 1,300만원대

평균분양가지난해보다 70%육박폭등

광주 민간 아파트의 3.3㎡ 분양가가

1,200만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102㎡초과 규모 민간 아파트의

평균분양가가전년대비70%가까이폭

등한것으로분석됐다.

7월광주민간아파트분양가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전국민간

아파트의분양보증사업장정보를집계

분석한7월말기준 민간아파트분양가

격동향 결과를보면광주민간아파트의

3.3㎡분양가가 1,238만여원에달했다.

이는전월대비51만여원이올랐고전

년동월대비 270여만원가까이상승했

다.

규모별광주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격

의 경우 60㎡이하는 3.3㎡분양가격이

1,086만여원으로전월대비 2.05%, 전

년동월대비 18.60%상승했다.

60㎡초과 85㎡이하도 3.3㎡분양가

격이 1,237만여 원으로 전월 대비

4.49%,전년동월대비 27.60%올랐다.

특히 102㎡초과 3.3㎡ 분양가격이

1,372만여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9.54%급등했다.

이는광주서구농성동에신세계건설이

분양한 빌리브트레비체 와남양건설이

봉선동에분양한MVG아파트의분양가

를3.3㎡당광주최고분양가기록을잇따

라경신한2,000~3,000만원으로분양한

데따른것으로분석되고있다.

7월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는

160.1로전월대비 4.37%,전년동월대

비 27.87%각각상승했다.

7월 광주 민간 아파트 신규분양 가구

수는 2,416가구로전월대비 1,858가구,

전년동월대비 1,872가구가증가했다.

7월전남민간아파트분양가772만

여원

7월전남민간아파트의 3.3㎡분양가

격은 772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2만

5,000여원상승했으나전년동월에비해

서는5만6,000여원하락했다.

7월 전남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는

133.8로전월대비 0.87%올랐지만, 전

년동월대비0.72%떨어졌다.

7월전남민간아파트신규분양가구수

는 872가구로전월대비 103가구가줄었

으나전년동월대비 872가구가늘었다.

40대광주아파트구매주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금융권

대출규제등으로주택거래량이줄어들

고있는가운데올해상반기광주에서아

파트를가장많이구입한세대는 40대인

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지역전체매입자 9,605명가

운데 27%인 2,706명으로, 40대가 지역

아파트구매시장을주도하고있다. 이어

30대와 50대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20

대이하도 524명에달해눈길을끌었다.

한국감정원의 월별아파트매입자연

령대별현황 에따르면올1월부터6월까

지광주지역아파트매입자는총9,605명

으로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월 1,744명, 2월 1,543

명, 3월 1,637명, 4월 1,555명, 5월

1,449명, 6월 1,677명이었다. 연령대별

로보면40대가2,706명(27.2%)으로가

장많았다.

30~50대가전체의 70%로, 광주아파

트 10채중 7채는이들이사들였다는말

이다.

자치구별로 아파트 매입 연령대는 40

대가가장많은등비슷한양상을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40대와 50대가아파트를구매하는

비율이높다 면서도 30대는생애첫구

입주택으로아파트를희망하는경우가늘

면서다른연령대에비해매입비중이커

지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아파트 구입

비중도꾸준이늘고있다 고분석했다.

/서미애기자

당첨번호 2, 4, 30, 32, 33, 43보너스29

등위 당첨금액

1등 1,262,705,579원

2등 73,200,324원

3등 1,668,591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로또(872회)

등위 당첨번호

1등
6조 8 8 6 4 4 7

1조 3 3 6 2 3 3

2등

6조 8 8 6 4 4 6

6조 8 8 6 4 4 8

1조 3 3 6 2 3 2

1조 3 3 6 2 3 4

3등 각조 5 8 3 7 5 8

4등 각조 4 2 3 3 6

5등 각조 9 2 4

6등 각조 1 4, 4 2

7등 각조 8, 7

■ 연금복권(424회)

현대차는18일전주한옥마을에현대차만의브랜드헤리티지를담은1980년대말영화관콘셉트의팝업스토어 현대극장 을오픈

했다. /현대차제공

클래식카보러 현대극장 오세요

현대차, 전주팝업스토어오픈

현대자동차가전북전주시에팝업스토

어 현대극장 을오픈한다.

현대차는 18일 전주 한옥마을에 현대

차만의브랜드헤리티지를담은 1980년

대말영화관콘셉트의팝업스토어 현

대극장 을오픈한다고밝혔다.

3층규모의현대극장은현대차가고객

과함께지난시간을추억하면서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한 공간이다.

레트로콘셉트에맞춰공간전체를 1980

년대후반영화관분위기로꾸며졌다.

현대차는현대극장을통해클래식카전

시뿐만아니라다양한볼거리와이색체

험콘텐츠를마련했다.

1층에는 쏘나타의 1세대, 2세대 모델

과올해출시한신형쏘나타(8세대)가함

께전시된다. 2층은투캅스, 로보트태권

V등추억의영화를관람할수있는영화

관으로구성됐다.

특히3층에는젊은세대에게크게유행

하고있는방탈출게임을무료로즐길수

있는공간이마련됐다. /길용현기자

추석선물 냉장한우늘고냉동한우줄고

대유위니아그룹,실적개선

에이텍매출전년비 15%

대유위니아그룹이상장사인대유에이

텍과대유플러스,위니아딤채(구대유위

니아)의매출액과영업이익등이전년동

기대비모두개선됐다고 18일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의모체인대유에이텍

은 연결실적으로 상반기 5,345억원 매

출을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약 700억원(15%) 증

가한실적이다.영업이익은무려65.8%

증가했고,당기순이익또한65.6%향상

됐다.

대유에이텍은 1999년 자동차시트전

문생산기업으로시작했으며,국내주요

완성차에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있다.

정보통신전문기업으로출발해에너지

신사업과가전생산까지확장한대유플러

스는 같은기간연결기준매출액이2,904

억원을기록, 전년동기대비610억원가

량높아진실적을거뒀다.영업이익또한

186억원을달성, 전년동기보다5.7%높

아졌다.

위니아딤채는 상반기에 2,652억원의

연결기준매출을올렸다. 전년동기대비

39.5%증가한실적이며, 영업이익또한

44%증가했다.

특히, 2분기의실적이크게향상됐다.

2분기들어매출은 1분기보다약 2배증

가한 1,740억원을달성했고,영업이익은

1분기 197억원적자에서 22억원흑자로

전환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상

황속에서매출과영업이익모두유의미

한 성장을 했다 며 지난해 위니아대우

인수후시너지효과가위니아딤채의실

적으로 나타나는 등 경영혁신의 성과가

점차가시화되고있다고평가한다 고말

했다. /길용현기자


